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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5 문제 77번 해설수정

*(기존)

② (틀림)  헌법 제6조 

③ (옳음)  [헌재 2018.7.26. 2011헌마306, 2013헌마431]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함과 …

*(수정)

② (옳음)  [헌재 2018.7.26. 2011헌마306, 2013헌마431]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함과 …

③ (틀림)  헌법 제6조 

P.457 문제 379번 해설 및 정답 수정

지문과 해설 ②와 관련하여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관련하

여 기본서에는 변경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과 3번 모두이며,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기존)

해설/정답  ③

① (옳음)  [헌재 1999.4.29. 97헌마333] 입법자는 …

② (옳음)  [헌재 2013.9.26. 2012헌가16] 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수정)

해설/정답  ②, ③

① (옳음)  [헌재 1999.4.29. 97헌마333] 입법자는 …

② (틀림)  [헌재 2016.9.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

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는 2016.9.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김중연 선생님 「ONE 헌법 기출 700제」 

제5판 사용자를 위한 추록 (2022-07-05)



www.sehr.co.kr

2

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법 조항에 대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

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들(헌재 2013.9.26. 2012헌가16)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되었다.

P.708 문제 599번 정답 및 해설 수정

ㄷ 지문 및 해설과 관련하여 기재된 해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족수입니다. 즉 재판관회의에 

관한 정족수가 아닙니다. 재판관회의와 관련하여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회의에 관

한 정족수가 변경되었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며,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기존)

해설/정답  ④

ㄷ. (옳음)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수정)

해설/정답  정답없음

ㄷ (틀림)  종래 7인 이상 출석에서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되었다. 

P.776 문제 659번에 대한 오탈자 수정

*(기존)

659  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법원9급 2017>

*(수정)

659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법원9급 2017>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


